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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고는 김말봉의 창작방법을 제시한 일련의 글들을 수집하여 김말봉 대중소설 창작방법론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말봉 대중소설 창작방법에 첫 출발은 대중소설가 ‘선언’에 있다. 식민지 시기 김말봉의 글쓰기는 작가적 이상과 소설쓰기의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창작관으로 토착시키는 이행 과정이었다. 그리고 ‘여류문학계의 거장’이라는 작가적 위엄과 지속된 글쓰기가 작가로 하여금 당당히 대중소설가임을 천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되었다.

          김말봉은 소설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문학이란 의미에서 순수문학을 순수 귀신이라 비판하였고 사람들의 흥미와 기호에 영합하는 저속한 의미의 통속문학도 배격하였다. 김말봉은 대중을 위한 영양소, 대중문학의 사명으로 모럴을 주제화하였다. 그리고 모럴과 상호연관성을 갖는 상징적 장치와 전형적 인간성과 생동하는 인물의 하모니로 대중 독자들에게 강력한인상을 주었다.

          김말봉이 추구하는 대중문학은 ‘대중이 진정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제재’로 ‘건전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랄’을 지향하는 문학이다. 그러므로 김말봉은 ‘인조견(1930년대 대중의 섬유)을 두른 모럴리스트’이다. 연애소설이라는 장르가 음식의 양념처럼 독자의 구미를 자극한다면 통속소설이 빠지기 쉬운 저속성을 모럴을 통해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읽는 재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김말봉의 대중소설 창작방법론인 것이다

        

        
          
            초록
          
        

        
          This study has a purpose of consideration of 'Kim mal bong's popular novel creation methodology with collecting her writings that indicate Kim mal bong's way of creation. 'Kim mal bong's popular novel creation way starts with 'declaration' as a popular novelist. During the colonial period, Kim mal bong's writing was a process of perceive her own talent between author's ideal and real life of writing, and drastically fixate it to her own creative view. And, the dignity of 'virtuoso of female author world' and continuity of writing make her to declare as a popular novelist with self-confidence.

          Kim mal bong criticized pure literature to pure ghost because it is a selfish literature only for writer, and she rejected indecent conventional literature which is only for people's interest and taste. Kim mal bong subjected a moral as a nutrition for people and a popular literature's duty. And, she delivered strong impression to all people with a moral, a compatible symbolic tool, and harmony with typical humanity and live character.

          Popular literature that Kim mal bong pursues are 'story that people really like to read' and 'healthy and moral that has a meaning of justice always win'. Therefore, Kim mal bong is a moralist who wore rayon(normal people's textile in 1930s). Romance novel stimulate reader's taste just like seasonings for dishes, Kim mal bong's creative methodology is that overcome indecent that conventional literature is easily led through moral, and not only for fun reading but also she focuses on what readers can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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